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0.06.29 

윌링스, 에너지 기술개발 국책과제 선정 

▶ ‘전력변환 핵심소자 모듈화 기반 스마트 PCS 상용화 기술’ 개발사업 주관 

 

<2020-06-29> 태양광에너지 리딩 기업 윌링스(313760, 대표이사 안강순)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

과제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 

 

윌링스가 주관하고 주요 연구소, 중소기업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당 사업은 전력변환 핵심소

자 모듈화를 기반으로 한 ‘스마트 PCS 상용화’를 목표로 한다. 2024년까지 4년간 정부출연금 총 

73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며, 이 중 윌링스가 2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할당 받는다. 

 

이번 과제를 통해 윌링스는 스마트 PCS 시리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. WBG(Wide-Band-Gap) 

기반의 전력반도체를 이용한 스마트 집적형 고밀도 파워스택 개발을 시작으로 모듈러 타입의 스

마트 PCS 시리즈화를 통해, 중소용량에서 대용량에 이르는 제품라인업 구축과 신뢰성 향상 기술

을 개발한다. 이후 공인인증 및 실증시험을 거쳐 스마트 PCS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. 

 

윌링스는 핵심기술인 전력변환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PCS에 대한 자체 개발·제조·판매 역량이 

갖춰진 기업이다. 이미 PCS 분야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, 이번 에너지 기술개발 혁

신사업 주관에 적합한 기업이었다는 후문이다. 

 

윌링스 안강순 대표는 “당사에서 주관하는 의미있는 정부 과제인 만큼 윌링스의 내부 역량을 결

집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 

 

 

 

▣ 자료문의 :  윌링스 강성신 상무 031) 326-309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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